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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제목] 소상공인 부실 위험, 사전 모니터링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요약]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부실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00만 명의 대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기 징후가 발견된 경우 맞춤형 지원 정책을 안내할 계획이다.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체제로 전환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기를 돕고, 폐업 부담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협력하여 온·오프라인 경영 진단을 제공하고, 기관 연계망을 강화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본
📄 본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폐업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00만 명의 대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의 사후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체제로 전환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악화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지원 방안의 핵심은 ‘위기 징후 알람 모형’ 구축 및 운영이다. 정책금융기관, 민간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된 경우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소상공인은 언제든 경영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는 각 기관의 연계망을 활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실 발생 시에도 각 기관의 지원책을 연계하여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출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 등 금융 지원도 강화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원 방안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이후 10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간담회 과정에서 김성기 카이져인터내셔널 대표와 같은 소상공인들은 폐업 위기를 겪을 당시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경험을 공유하며, 정부의 선제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기부는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더욱 안정적인 경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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